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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/주식회사 예아라 나훈

아

“내가 사랑에 빠졌어요/자

랑하고 싶다구요/…/내가 사랑

에 빠졌어요/결혼까지 하려구

요/올 가을에 하려구요/결혼식

에 꼭 오세요.”

나훈아의 새 앨범 타이틀

곡 ‘내게 애인이 생겼어요’는 

팬들에게 보내는 ‘청첩장’일

까.

‘트로트 지존’ 가황 나훈아

가 20일 새 앨범 ‘2020 나훈아

의 아홉 이야기’를 발표했다. 

지난해 5월 발표한 ‘벗 2’ 이후 

1년 3개월여 만이다.

총 9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

은 대부분의 곡이 나훈아가 

직접 작사, 작곡한 신곡들. 기

존 노래들보다 트로트 색채는 

옅고, 발라드나 팝에 가깝다.

타이틀곡 ‘내게 애인이 생

겼어요’이 대표적. 창법도 고

음에 부드럽고 살랑살랑하다. 

이날 유튜브에서 다날엔터테

인먼트 계정으로 공개한 뮤직

비디오도 나훈아가 웃는 스냅

사진과 꽃밭을 뛰어가는 여성

의 뒷모습, 하트 모양의 나무 

등으로 편집된 영상. 댓글에

는 “나훈아 형님 진짜 애인 생

긴 거 아냐”라고 달렸다.

만약 팬들의 추측이 사실

이라면 혹시 그녀의 이름은 

명자가 아닐까.

또 다른 타이틀곡 ‘명자!’는 

노년이 된 여성 명자가 과거

를 회상하는 내용이다.

“자야자야 명자야/불러샀

던 아 버지/술심부름에 이골

났었고/자야자야 명자야/찾

아샀던 어머니/청소해라 동

생 업어줘라.”

뮤직비디오도 어린 아이들

이 자연에서 뛰어노는 흑백 

스냅 사진으로 만들었다. 댓

글에는 “지금 같은 세대에 계

신 팬들이 공감되는 가사”라

고 달렸다.

마지막 타이틀곡 ‘테스형!’

은 기존의 나훈아 노래를 좋

아하던 골수팬들이 반길 만

한 노래다. 묵직하고 중후하

고 힘이 느껴지는 저음, 트레

이드 마크인 꺾기가 느껴지

는 나훈아다운 노래다. 이 곡

의 반전은 제목의 ‘테스형’이 

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

테스라는 것.

“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/

사랑은 또 왜 이래/너 자신을 

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/…/

먼저가본 저 세상은 어떤 가

요 테스형/가보니까 천국은 

있던 가요 테스형.”

가요계의 큰 어른 나훈아

가 형이라고 부를 만한 인물

은 소크라테스 정도는 돼야 

한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

난다. 댓글에는 “진짜 해학이 

든 노랫말 뒤에 슬픔이 있다”

고 썼다.

민요풍 리듬의 수록곡 ‘딱 

한 번 인생’은 코로나 사태, 폭

우 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

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하다.

“우지마라/세월 간다/아

까운 청춘 간다/아서라 말어

라 춤이나 추자/…/우지마라 

인생이란/사랑 빼면 뭐 있더

냐/아서라 말어라 사랑이나 

하자.”

나훈아 소속사 윤중민 예

아라 대표는 “반갑지 않은 손

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휘

젓고 가까운 사람마저 선뜻 

손 내밀지 못하게 하는 삭막

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”며 “하

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다치

게 내어 줄 수 없다”고 새 앨

범 발매 취지를 전했다. 이 곡 

댓글에는 “코로나 때문에 우

울한데 나훈아님 노래로 기분 

전환 그야말로 이 시대의 최

고 가수님”이라고 썼다.

대부분 신곡으로 구성된 

이번 앨범 중 눈에 띄는 노래 

중 하나는 ‘어느 60대 노부부 

이야기’. 1995년 김광석이 발

표한 노래로 최근 ‘내일은 미

스터트롯’에서 우승한 임영웅

이 불러 역주행 인기를 누린 

곡이다. 선배 가수가 후배 가

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은 

이례적인 일. 김광석이나 임

영웅이 부른 것보다는 트로트 

느낌이 나지만 많은 편곡 없

이 기존 나훈아 창법보다 담

담하게 불렀다.

윤 대표는 “신곡을 포함해 

아홉 곡의 노래 한 곡 한 곡

에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해

학을 담아 여러분께 전한다”

며 “가슴으로 부르는 노래에 

많은 이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

다시 한번 힘내시길 바란다”

고 했다.

1966년 ‘천리길’로 데뷔한 

나훈아는 1970년대 한국 가

요계의 아이콘으로 한 시대를 

장식한 슈퍼스타. '사랑은 눈

물의 씨앗', '머나먼 고향', '물

레방아 도는데', '고향역'을 비

롯해 자작곡인 '영영', '무시로', 

'잡초', '사랑', '홍시' 등 히트곡

만 120곡이 넘는다. 2006년 

공연을 끝으로 칩거하다 지난 

2017년 '드림 어게인'(Dream 

Again) 앨범으로 11년 만에 

가요계에 컴백했다. 2017년 

올림픽홀에서 연 컴백 공연

에 이어 지난해 1만 석이 넘

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

서 열린 공연도 단시간에 전

석 매진됐다. 이번 앨범 신곡

은 멜론 등 음악사이트에서, 

신곡 뮤직비디오는 다날엔터

테인먼트 유튜브 계정에서 볼 

수 있다.


